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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도 반도체 키운다" EU 칩스법 발효…美·中과 테크 삼국지
-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에, 유럽도 '칩스법'을 통해 본격 가세했음 
-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신규 반도체법을 발효했다고 발표했음 
-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유럽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를 계획한 곳도 적지 않음 
- 미국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기존 아일랜드 공장에도 45억 

유로를 투자해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임 
- EU는 유럽판 '칩스법'을 통해, 파운드리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음

2. 유럽 車업계 압박 통했나…EU, 새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 7’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밴의 배출 기

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음 
- 이탈리아와 체코,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엄격한 환경규제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유로 7에 반대해왔음 
- 유로 7의 기준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

에 없어서임 
-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

에서 추가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3. 英, 화석연료 차량 판매 5년 더…기후대책 속도 왜 늦춰나?
- 영국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섰음
-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 목표는 유지하지만, 가계가 생계비 부담으로 힘든 상황에 맞춰 실용적 접

근을 하겠다는 것임
-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룬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휘발유·경유차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음
- 영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 기아, 포드 등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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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폐배터리 ESS로 '재사용' 시 재활용업 허가 쉬워져
-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

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됨 
-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이 없

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음 
- 또,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음 
-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재는 행정처분(영업정지)과 '1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함께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 후 재위반 시 처벌
하기로 했음

2. 10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 의무보고…무협 "배출량 측정체계 구축해야“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

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음
- 전환 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설명했음
-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
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음

3. 한전, 빅데이터·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 개최…전력데이터 민간 제공 확대
- 한국전력공사가 빅데이터·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새 에너

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
- 에너지신사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 개 35기관 약 82명 데이터 수요자에게 전력데이터 활용 방법

을 안내하고, 전력데이터 개방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
- 한전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구역 소개·이용방법, 전력데이터서비스(EDS)

마켓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서비스 개발과 활용방법 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사례를 공유했음
- 주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KAIST의 '안심구역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의 전

력사용량 절감의 효과성과 지속성 분석',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의 'EDS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충
전전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소개했음

(아시아경제, 2023.09.26) 한예주 기자 

(한국무역신문, 2023.09.26) 김민지 기자 

(전자신문, 2023.09.22) 변상근 기자 

(연합뉴스, 2023.09.22) 이재영 기자 

(뉴시스, 2023.09.22) 김혜경 기자 

(데일리안, 2023.09.22) 배균득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609023236796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88722
https://www.etnews.com/202309220000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071900530?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0732&cID=10201&pID=1020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6457/?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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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최대제철사, 핵융합에 투자…탄소배출 없는 철강제조 도전
- 미국 최대 제철업체가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으로 탄소배출 '제로'(0)의 철강생산에 도

전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제철업체 뉴코(Nucor)가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

너지와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음
- 합작 프로젝트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뉴코의 제철단지에 500MW(메가와트) 용량의 핵융합 발전

소를 건설하는 것임
-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는 철강업의 특성상, 합작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제철업

계에도 혁명적 변화가 발생할 전망도 나왔음

2. "테슬라, 태국 전기차공장 설립 검토…구글 등 7조원투자 전망“
-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약 7조원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가 밝혔음 
-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세타 총리는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로 등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최소 50억달러(6조6천600억원)를 투자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테슬라는 태국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
라고 말했음 

- 다만, 그는 기업별 투자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3. 탄소 배출권 거래소 인니서 본격 가동…1t당 6090원
-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했음 
- 또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월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

만t의 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했음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개장과 함께 13건 약 46만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으

며, 거래 가격은 1t당 평균 6만9600루피아(약 6090원)였음 
- 이날 팔린 탄소배출권은 모두 국영 에너지 회사 페르타미나가 소유한 북부 술라웨시의 지열 발전소에

서 나왔음
- PLN은 탄소 배출 한도를 적용받는 발전소가 PLN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전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석탄 화력발전소만이라면서, 앞으로는 PLN과 연결되지 않은 발전소와 발전 용량이 더 적은 
석탄 화력 발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연합뉴스, 2023.09.25) 강종훈 기자 

(스카이데일리, 2023.09.26) 박병헌 기자 

(글로벌비즈, 2023.09.26) 이진충 기자 

(연합뉴스, 2023.09.28) 고일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059300076?input=1195m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7217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92615394269229def07940f_1/article.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8003600072?input=1195m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LG엔솔, 인도 철강회사 JSW와 전기차 배터리 현지 생산 협의
-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 철깅회사 JSW그룹과 인도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현지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JSW는 인도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을 위한 배터리 셀 제조 파트너십을 LG엔솔에 제안했으며, 논의

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음 
- JSW는 LG엔솔 외에도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등 다양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도 접

촉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소식통에 따르면, JSW는 자국 브랜드 전기차 생산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중국 립 모터(Leap 

Motor)와 전기차 생산기술 이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 모터, 배터리 팩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2.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츠와 폐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TES)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전처리 공장 건설에 돌입한다고 밝혔음
- 이번 합작법인은 미국 내 첫 한·미 합작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 지분율은 SK에코플랜트 64%, 테

스 11%, 어센드 엘리먼츠 25%임 
- 새로 건설되는 전처리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과 수거된 

폐배터리 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 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
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테스·어센드 엘리먼츠 3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 및 전처리 공장 건설을 통해 세계 최
대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의 기반이 될 전처리 설비를 확보했음

3. HD현대 '메탄올 연료 힘센엔진' 日 조선소에 첫 공급
- HD현대가 일본 조선소에 처음으로 '메탄올 연료'를 활용한 힘센(HiMSEN) 엔진을 공급했음
-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최근 일본 츠네이지 조선(Tsuneishi Shipbuilding)

과 메탄올 이중연료 힘센엔진(8H32DF-LM)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
을 체결했음

- 이는 5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적용될 총 4척분 16대 규모로, 일본 조선소에서 주문한 첫 메탄올을 
활용한 힘센엔진임

- 이에 더해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43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여 메탄올 추
진선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오토데일리, 2023.09.22) 이상원 기자

(더구루, 2023.09.22) 길소연 기자 

(미디어펜, 2023.09.26) 김준희 기자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798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0336
https://www.mediapen.com/news/view/85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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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미 농무부와 장기 파트너십...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 '에임포클라이밋' 출범
- 지난주 열린 뉴욕 콩코르디아 연례 정상회담(Concordia Annual Summit)에서 전문가들이 "식량 생

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농업 관행을 재설계하기 위한 투자는 아직 필
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며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리플 펀딧(Triple Pundit)이 보
도했음

- 기후 스마트 농업은 오는 11월 열릴 UN 기후정상회의 COP28의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뉴욕에서 
지속가능성 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 검토를 받은 바 있음

-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의 식품 및 담수 담당자인 마이클 도안은 “현재 식품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번 세기 중반
까지 가장 큰 배출원이 될 것”이라 전했음

- 도안은 식량 생산성의 20% 감소와 2000년 이후 전 세계 식량 가격의 50% 상승을 지적하며, “우리는 
더 나은 씨앗, 더 나은 품종뿐만 아니라 자연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음  

- 도안은 네브래스카주의 쇠고기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 농무부와 맥도날드가 맺은 장기 파트너
십을 언급했음

- 지난 2020년 맥도날드는 국제자연보호협회, 타겟(Target), 카길(Cargil)과 함께 네브래스카주의 토
양 건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부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5년간 
850만 달러(약 113억 6000만 원)를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도안은 미국 농무부의 수석 과학자인 제이콥스 영과 함께 식량과 농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환영한 한편,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제이콥스 영은 “오늘날 세계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며 
2050년까지 이 수는 2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제이콥스 영은 "재생 농업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데이터가 농작물을 위한 무경운 농업과 바이오매스 
발효 등의 기술을 통해 물을 적게 사용하고, 토양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 적용
될 수 있다"고 전했음. 또한 그녀는 "이러한 기술이 상업화되고 농부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음 

- 한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 회담에 앞서, 53개국과 500개 기업 및 파트너들은 2025년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출범한 기후 스마트 농업 이니셔티
브인 ‘에임 포 클라이밋(Aim For Climate)’에 지난 5월 130달러(약 17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음

- 당시 톰 빌삭 미 농무부 장관은 “기후 변화는 모든 나라의 농업 관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의 이유
를 설명했음

- 한편 콩코르디아 연례 정상회담의 사회를 맡은 맥도날드의 존 배너 최고 임팩트 책임자(CIO)는 “이번 
주 많은 대화에서 명확해진 것 중 하나는 농업 부문이 기후 금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작은가
에 대한 것”이라 전했음

- 그는 “3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사이의 기후 자금 조달에서 농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3%에서 
6%에 그친다”고 설명했음

- 그는 “우리는 기후 스마트 농업의 이점을 알고, 전 세계 인구를 먹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후 스마트 농업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음

(임팩트온, 2023.09.26) 최동훈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298 

